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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

- 삼척시는 원전 예정부지를 수소단지로 전환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(위원장 : 산업부

차관)를 개최하고,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(지식경제부

고시 제2012-217호, 2012.09.14)의 철회를 심의 의결하였다.

* 대진원전 예정구역 개요 :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, 동막리 일원 3,178,454㎡

* 전추위 구성 : 산업부 차관(위원장, 에너지실장 대참),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

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소방청 고공단(위원, 11명)

ㅇ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,

관보에 게재(1주일 내외 소요)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.

□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

결정(‘18.6.15, 이사회 의결)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,

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.

ㅇ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(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

회의 의결,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등) 이후,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

결정하고,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(‘18.7.3)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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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삼척시도 2차례(‘18.3.26, ’19.5.20)에 걸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

요구,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

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.

- 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

삼척 지역주민들은 정부 및 한수원의 건설 취소 결정 이후, 예정

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 요구해 왔다.

*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(‘12.9.14) 이후, 삼척시 주관(주민투표위원회)으로

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(’14.10.9) : 유치반대 85%, 찬성 14%(투표율 68%)

□ 삼척시에 따르면,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,

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.

ㅇ 정부도 삼척시를 올해 ‘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‘ 지원 대상으로 선정

(’19.5.29, 산업부)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 중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

자원부 홍충완 사무관(☎044-203-5320)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